
2024년 12월 29일 예수, 마리아, 요셉의 성가정 축일 (The Feast of the Holy Family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� 캔버라� 한인성당

 
│전담신부│양명식 대건안드레아 
│주일미사│오후 3시 │고해성사│ 오후 2시 30분 │성당주소│7 Bindel Street, Aranda, ACT 2614
│이메일│ canberra.kcc@gmail.com  │전화│ 0490-795-346   │카카오 채널│ ‘캔버라 한인성당’ 검색

│주일미사 성가번호│

입 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 견
114

(나자렛 성가정)
342

(제물 드리니)
210

(나의 생명 드리니)
113

(성요셉과 성마리아)

제 1독서│사무엘 상 1,20-22.24-28
<그런 다음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.>

화답송│
◎ 행복하여라,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, 그분의 길을 
걷는 모든 사람!

○(좌) 행복하여라,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, 그분의 
길을 걷는 모든 사람! 네 손으로 벌어 네가 
먹으리니, 너는 행복하여라, 너는 복을 받으리라. 
◎

○(우)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
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
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.◎

○(좌) 보라,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
받으리라.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
내리시리라.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
번영을 보리라. ◎

제 2독서│콜로새서 3,12-21
<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. 사랑은 

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입니다.>

복음 환호송│
◎ 알렐루야
○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

하여라.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
머무르게 하여라.

◎ 알렐루야

복음│루카 2,41-52

오늘의 말씀│ <콜로새서 3,14-15> 

”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. 사랑은 완전하게 
묶어 주는 끈입니다.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
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.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
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.“



│미사 참례자 수│ │우리들의 정성│(12월 21일 ~ 12월 28일)

12월 22일 유아·청소년: 16명, 성인: 67명 봉 헌 금 22일: $294.40 / 25일: $367.50
12월 25일 유아·청소년: 22명, 성인: 49명 교 무 금 $ 730

구민식 권묘순 김태룡 남궁영근 안영규│온라인 묵주기도 모임│

양명식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재희1월 7일부터 
재개 화요일 저녁 7시

장호훈 정은영 조성희 주정자  Zoom 회의실 ID: 588-790-0921
  P/W: 69g58g

│전례 독서 봉사자│ │기도 지향│

이번주
(12월 29일)

주정자 루치아, 김수현 수산나

 * 남종삼 베드로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청하며 
 * 서원석 미카엘 형제님의 건강을 위해
 * 고다인 라파엘라의 건강을 위해
 * 예비신자 양주영 자매님을 위해 

│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│  │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│

이번주
(12월 29일)

요한반
 Name: Korean Community Church
 BSB: 062786
 Account Number: 000027424

*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. 
(예: Gildong Hong)

다음주
(1월 5일)

루카반

공지 사항

1. 새해맞이 성체 조배 및 성시간
 - 일시: 12월 31일(화), 11:15pm-12:10am  
 - 장소: St.Vincent’s Church, Aranda

2.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미사 (영어)
 - 일시: 1월 1일 (수), 9:30am
 - 장소: St. Matthew’ Church, Page
   (주소: 12 chewings st. Page, ACT 2614)
 
3. Simon Falk 신부님 본당 이동
 내년 1월 3일(금)에 South Belconnen 본당의 
주임신부님께서 South Tuggeranong 본당으로 
이동하십니다. 새로운 본당에서 사목을 시작하시
는 Simon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. 

 

“가정은 만남의 자리, 나눔의 자리, 타인을 받아들이
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자기 자신으로부터 
나가는 자리입니다. 가정은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
우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. 이를 절대 잊지 맙시다.  
가정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”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교황 프란치스코


